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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량이지만, 대학생은 학업 수행과 

직업 준비의 과정에서 정보 리터러시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높은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KCI에 

등재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 리터러시 관련 연구의 영문 초록을 대상으로 빈도 분석,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대학생 대상 정보 리터러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빈도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주요 키워드와 후속 연구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토픽모델

링 결과 8개의 하위 토픽을 도출하여 주 연구 분야를 관찰하였다. 대학생 대상 정보 리터러시는 주로 

교육적 목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간호 정보와 분석 모델 개발이 주요 하위 토픽으로 드러났다.

ABSTRACT

Information literacy is a necessary competency for all people liv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but undergraduate students are especially in need of information literacy in the 

process of academic performance and career preparat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on the English abstracts of 

information literacy-related research on undergraduate students listed in KCI to identify 

trends in information literacy research on undergraduate students. The main keywords 

and subsequent research topic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frequency analysis and 

keyword network and comparing the results, and eight subtopics were derived from the 

topic modeling to observe the main research areas. Information literacy for college students 

was mainly studied for educational purposes, and nursing information and analysis model 

development were the main sub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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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통신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인

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신승용, 2021). 이로 

인해 정보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과 사회적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

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의 등장 및 확산으로 

인해 정보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화의 문제점의 예시로는 학습 대상

의 데이터 오염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 이용자

의 선호에 따라 특정 주제만을 선별적으로 노

출하여 발생하는 정보의 편향, 생성형 AI가 부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는 데이터 환각인 할루시

네이션(Hallucination) 등이 있다(한윤수, 류현

숙, 2023). 이러한 오염된 정보의 위험에서 올바

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기 위해 습득한 정

보의 사실 여부와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

력인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이

수상, 2007)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능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

을 인식하여, 일찍이 관련 연구와 보고서를 통

해 정보 리터러시의 기준과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혜영, 남태우, 2008). 미국 대학 및 연구 도

서관 협회(ACRL,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에서 제시한 고등교육을 위

한 정보 활용능력 표준(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은 정보 리터러시를 “평생 학습의 기반”이며, 

“모든 학문 분야, 교육 환경, 교육 수준에서 필

요한 능력”으로 정의한(ACRL, 2000, 2) 대표

적인 지침이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정보 활

용능력연구소(ANZIIL, Australizan and New 

Zealand Institute for Information Literacy)에

서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Doskatsch, 2002)를 발

간하여 학부 과정을 통한 평생 학습자 개발을 

목적으로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생성하였다. 이들 선행 연구에서는 정보 리터

러시를 정보화 사회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역할

로 보고 있으나, 향후 사회인으로서 다양한 정

보 문제를 겪을 준비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김태훈, 2010). 대학생은 

교과학습의 일환으로 리포트 형식의 과제 연구

를 수행하고, 차후 사회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

하는 준비 단계이며, 이 시기에 형성된 문제 해

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은 향후 평생 학습

을 좌우한다(이수상, 2007). 또한 대학생은 높

은 수준의 일반지식을 갖추어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와 정보기술의 복잡

성을 극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의 토대를 갖출 

필요가 있다(이혜영, 남태우, 2008). 이러한 특

성을 기반으로 대학생의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다수 진행되었다. 대학생들

의 정보 활용능력 연구는 학생들의 정보 관리, 

검색 및 통신 기술을 향상시키는 밑바탕이 되므

로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Liming et al., 2024). 

이미 리터러시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

나, 리터러시라는 단어의 의미적 모호함으로 

인해 유사한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 리터러시’를 명확하게 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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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교육과 관련한 리터러시 연구는 선행 연구나 

설문조사를 활용한 평가 모델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문헌정보학, 교육학, 간호학 

등 각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생 대상 정보 리터러시 

연구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텍스트 마

이닝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은 고유의 목적으로 작성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므로 응답자와 연구자의 편견이 배제되

기 때문에(김기옥, 2020) 여러 학문 분야를 포

괄하기에 적합하다. 이를 위해 ‘대학생’과 ‘정보 

리터러시’ 두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포함한 논

문이 최초로 등장하는 1999년부터 2024년 7월 

사이의 학술논문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해당 논문에는 일본어(1건), 중국

어(1건)을 포함하여 국문 초록이 존재하지 않

는 논문도 다수 존재하므로, 영문 초록을 대상

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하였다. 분석 도구

로는 R version 4.3.1을 사용하였다.

2. 선행 연구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학생 대상 정보 

리터러시 관련 선행 연구와 리터러시 관련 논

문에서 텍스트 분석 기법을 사용한 연구를 검

토하여 관련 논의가 발전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2.1 정보 리터러시 관련 선행 연구

리터러시(Literacy)는 1880년대부터 사용된 

단어로, 초기에는 ‘문맹’의 반대 의미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다(박주현, 2018; Oxford 

English Dictionary, 2018). 이 단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문맥에서 의미가 파생되었

고, 현재에는 특정 주제, 혹은 미디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쟁력’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ACRL, 2016).

최근에는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

넷을 비롯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리터러시 개념

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

라 독서, 정보, 컴퓨터, IT, ICT 등 특정 주제와 

리터러시가 결합된 복합 리터러시가 사용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혼재

하여 사용하고 있다(박주현, 2018).

그 중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은 Zurkowski

의 1974년 보고서 ‘The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Relationships and Priorities’에

서 최초로 사용되었다(Zurkowski, 1974). 이 보

고서는 정보 문해(Information Literate)를 특

정 주제에 대한 지식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탐색 과정에 필요한 도구, 기법, 기관

이 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오의경, 장혜란(2005)은 선행 연구를 분석하

여 대학생의 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으

며, 각 요인과 요인 사이의 관계와 영향력을 통

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전공 등 개

인적 배경 요인 외에 도서관 이용교육 노출도

와 교수진의 조언, 정보원 이용 경험 등을 리터

러시 영향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이수상(2007)은 대학생의 과제 해결 과정 능

력의 요건을 도출하여 정보 리터러시 모형을 제

시하였으며,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정보의 요

구를 식별하고, 요구된 정보를 찾아내고,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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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지식의 

생산에 적용하며 관리하는 등의 정보 활용 전반

에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능력들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김태훈 (2010)은 문헌 연구로 정보 활용능

력의 주요 요소를 도출하여 ‘정보요구’, ‘정보자

원’, ‘정보검색’, ‘정보분석’, ‘정보관리 및 소통’, 

‘정보윤리’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

역을 반영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신학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보 활용능력을 평가하였

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활용능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민정, 구미옥 (2021)은 간호학 전공 대학생

을 대상으로 간호 정보 활용 역량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으며, 대조 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간호 정보 활용 역

량,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근거기

반실무역량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Liu et al.(2024)은 중국 광저우 지역의 대학

생들의 정보 활용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조

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약 1,700명의 설문을 분

석하여 정보 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학년, 출신 고교, 관련 교과 과정 수강 여부, 

전자 기기 사용 여부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

보 검색, 정보 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술 측면에

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관련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2 텍스트 마이닝 적용 선행 연구

텍스트 마이닝은 “정형 또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처리과정과 데이터마이닝 기

법을 통하여 방대한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

보를 추출해내고,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배규용 외, 2013, 1429)이다. 텍스트 마

이닝 기법을 활용한 리터러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장수현, 남영준(2022)는 WoS와 KCI에 수록

된 리터러시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

과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국내외 리터러시 연

구의 주요 키워드를 비교하였다. 특히 전체 리

터러시 관련 연구와 문헌정보학 분야의 리터러

시 연구의 연구 동향, 연구량 변화 시기, 핵심 

키워드를 비교 분석하여 ‘정보 활용 교육’,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등의 키워드를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리터러시 관련 키워드로 도출했다.

이창봉 외(2021)는 ‘리터러시’ 키워드의 연

구 동향과 학술 데이터별 양상을 나타내기 위

해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2017년 이후 리터러시 관련 연구가 급증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디자인 이미지와 디지

털 미디어’, ‘문화예술, 교양정보’, ‘교육 정책, 

교육 내용’, ‘디지털 사회 변화’라는 네 개의 하

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윤지혜, 정유경(2022)은 문헌정보학 분야 4

개 학술지에서 정보 활용 교육과 관련된 논문

을 선정하여 초록 텍스트를 대상으로 LDA 기

법을 사용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하위 

토픽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활용 교육의 

교수학습방법’, ‘정보원 이용 및 판단’을 도출하

였으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정보 활용 교육의 

내용적, 방법론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임정훈 (2022)은 빈도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에서 정보 활용 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정보’, ‘도서관’, ‘교육’,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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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

며, 토픽모델링의 결과로는 ‘교육과정’, ‘정보 활

용 교육 효과’ 등 15개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도

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활용 교육 대상의 확

대,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미디

어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기존의 대학생 대상 정보 리터러시 관련 연

구는 주로 선행 연구를 정성적으로 검토하여 

리터러시의 개념이나 평가 요소를 도출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간호, 교육 등 연

구 대상의 전공 계열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 연

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이는 각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22년 이후 

전 학문 분야의 리터러시 연구의 동향을 살피

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그 중에서도 대

학생의 정보 리터러시에 주목한 학제적 연구는 

미비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 학문 분야에서 

대학생이라는 대상에 한정한 정보 리터러시를 

특정하여 기존의 연구 동향과 구별되는 특징을 

발견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선정

KCI에 수록된 논문 중 ‘대학생’과 ‘정보 리터

러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선

정했다. 수집 과정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

는 논문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의어, 유의어를 검색어에 포함하였다. 동의어 

관계는 이창봉 외의 2021년 연구와 네이버 사

전을 참조하였다(이창봉 외, 2021).

정보 리터러시의 동의어로는 ‘information 

literacy’, ‘정보문해력’, ‘정보 문해’, ‘정보 활용능

력’, ‘정보 소양’, ‘정보소양’을 선정하였으며, 대

학생의 동의, 유사어로는 ‘고등교육’, ‘고등 교육’, 

‘대학’, ‘higher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undergraduate’를 선정했다(<표 1> 참조).

KCI 검색 결과 총 271건이 반환되었으며, 해

당 논문, 제목, 키워드, 초록을 검토하여 다음 사

항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먼저 논문 제목, 혹은 초록에서 연구 대상이 

명확하게 ‘고등학생’, ‘고령층’ 등 명백하게 대

학생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단 

성인 일반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력 수

준 혹은 재학여부를 변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마찬가지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

러시’ 등 다른 종류의 리터러시를 주제로 하며, 

해당 개념과 정보 리터러시를 명백하게 구별하

고 있는 논문의 경우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단 건강정보 리터러시 등 특정 분야의 

정보 리터러시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271건

NO 대표어 동의어 및 유의어

1 정보 리터러시 information literacy, 정보문해력, 정보 문해, 정보 활용능력, 정보 활용능력, 정보 소양, 정보소양

2 대학생 고등교육, 고등 교육, 대학, higher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undergraduate

<표 1>키워드 동의어 및 유의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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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학생 대상 정보 활용능력 연구 논문의 연도별 발행 현황

의 논문 중 89건을 제외한 181건을 분석 대상

으로 확정하여 해당 논문의 영문 초록을 크롤

러(Crawler)를 활용하여 수집하였고, OCR을 

제공하지 않는 2건의 경우 직접 입력하여 수집

하였다(<그림 1> 참조).

연도별로 대상 논문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

구가 진행되는 초창기인 1999년부터 2003까지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리터러시 연

구는 1년에 1건 이하로 부진하였으나, 2004년

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가 발표되었

다. 특히 IFLA에서 평생교육을 위한 정보 활

용능력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Information 

Literacy for Lifelong learning)을 발표한 2006

년에는 관련 연구가 12건으로 급증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교육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정보 

전문가들이 모든 도서관 환경에서 정보 리터러

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리터러

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인 기준을 제

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의 적용 방안을 제시했

다(Lau, 2006).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국제적 논

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08년

부터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며 2015년 이후부터

는 매년 7건 이상의 논문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장수현, 남영준(2022)의 논문에서 KCI의 리터러

시 주제 논문의 연도별 발향 추이와 유사하며, 이

창봉 외(2021)가 제시한 연구의 도입기(~2008), 

증가기(2009~2016), 급증기(2017~)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3.2 분석 방법

3.2.1 전처리

전처리 과정에는 영문 초록의 모든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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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영어 키워드의 경우 한글 키워드

와 다르게 동일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품사로 활용될 수 있고, 정규화 과정을 거쳐 어

원에 따라 의미를 통합하게 되므로 명사 외에

도 모든 품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표현에 따라 별개의 

키워드로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R 4.3.1 

버전을 사용하여 텍스트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먼저 ‘bix6’, ‘AI’, ‘IT’ 키워드는 그 자체로 의

미 있는 키워드라고 판단하여 각각 ‘bigsix’, 

‘artificialintelligence’, ‘informationtechnology’

로 정규화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의 

키워드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stringr 패키지

의 tolower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문자를 소문

자로 변환하였고, str_replace_all 함수로 특수

문자와 숫자를 제거했다.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Health information literacy’, ‘ILI’,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problem 

solving’ 등 단어 구가 특정 의미를 갖는 경우 해

당 단어들이 토큰으로 나누어져 의미가 달라지

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키워드로 인식

하기 위해 총 55개의 어휘를 수정하였다. 또한 

단어들의 표제어를 추출하는 lemmatize_words 

함수로 동일한 어원의 키워드들을 하나의 키워

드로 집중시켰으며, stop_words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전치사, 대

명사 등 728개 키워드를 제거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논문을 수집 과정에서 검색어로 사용된 

‘information literacy’, ‘student’, ‘university’, 

‘college’, ‘undergraduate’ 키워드는 대다수의 초

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의미한 분석을 도출

해 내기 어려워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3.2.2 단어 빈도 분석(Term Frequency 

Analysis)

단어빈도분석은 키워드가 문서에서 출현한 

빈도를 바탕으로의 문서에서 키워드의 분포를 

파악하는 기초적 분석 방법이다(윤지혜, 정유

경, 2022). 본 연구에서는 영문 초록에서 키워드

의 등장 횟수를 누적하여 각 키워드가 전체 문서

에서 등장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CF(collection 

frequnecy, 장서 빈도)를 적용하였다. CF는 전

체 데이터에서 해당 용어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므로(Zafer & Hakan, 2012) 상위 100

개 키워드와 각 키워드의 누적 출현 횟수를 분석

하여 주요 개념을 파악하였다. 

3.2.3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와 에지라는 개념을 사

용하여 분석 대상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다(이수상, 2014). 본 연구에서는 동시 출현 관

계를 기반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키워드를 

노드로 설정하고, 키워드가 각 논문의 초록에

서 동시에 등장하는 횟수를 에지로 설정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각 키워드의 의미

적 연결 관계와 각 키워드의 중요성을 파악하였

다. 네트워크 그래프는 노드의 크기와 위치, 에

지의 거리와 굵기 등을 활용하여 노드의 연관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므로(이수상, 2018)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명시적으로 파

악할 수 있으며, 의미적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 

쌍을 도출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 간

의 물리적 거리와 이론적 최단 거리의 유사성

이 높은 Kamada-Kawai 레이아웃을 사용했

다. Kamada-Kawai 레이아웃은 대칭성이 높

고 에지의 교차를 최소화하므로 시각적 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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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다(Hasal et al., 2017)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노드의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

성(betweenness centrality)을 계산하여 네트

워크 내에서 각 노드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은 각 노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웃 노드의 개수, 즉 각 노드의 에지 수를 기준

으로 모든 종류의 네트워크에서 계산된다.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의 최

단 거리에 기반하여 계산된다(Freeman, 1978). 

근접 중심성은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도달하는 경로를 고려하며, 매개 중심성은 해

당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의 최단 거리에서 등

장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결정된다(Koschutzki 

& Schreiber, 2008). 중심성 분석을 활용하면 

시각적으로 관찰하여 도출한 네트워크에서 키

워드의 역할을 객관적 수치로 검증할 수 있다.

3.2.4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토픽 모델링은 키워드가 각 토픽에 존재할 

확률을 계산하고, 각 문헌에서 모든 키워드의 

분포를 고려하여 문헌의 구조를 예측하는 문헌 

분석 모델이다(박자현, 송민, 2013). 토픽 모델

링을 활용하면 문서 집합 내의 내재적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윤지혜, 정유경, 2022). 토픽 모

델링 기법의 예시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클레 할당), STM(structural 

topic modeling, 구조적 토픽 모델링), 토픽의 

관계 포착에 로지스틱 정규분포(logistic normal 

distribution)를 적용한 CTM(Correlated, Topic 

Model, 상관토픽모델링) 등이 있다(김기옥, 2020). 

이번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인 LDA 기법을 사용하였다. LDA는 

Blei(2003)에 의해 제시된 확률 기반 토픽 모

델링 기법으로, 문서 내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

석하여 문서 내의 토픽과 구성 비율을 분석한

다(Blei, 2003). LDA는 특정 주제에서 키워드

가 사용될 확률을 기반으로 잠재적으로 유의미

한 주제를 추론하기에 유용하다(임정훈, 2022). 

토픽 생성 과정에서 토픽의 주제가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픽 별 주요 키워드

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연구자가 직접 주제명을 

부여했다(유은지 외, 2012). 각 토픽의 주요 키

워드는 dplyr 라이브러리의 arrange(-beta) 함

수를 사용하여 도출한 베타(β) 값을 기준으로 판

단했다. 베타 값은 해당 키워드가 토픽에서 등장

할 확률을 0과 1의 범위로 나타내는 수치이며, 베

타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토픽에서 의미적 중요성

이 크다. 

토픽 생성 이후 논문 초록을 이루는 모든 키

워드의 베타 값을 합산하여 각 논문과 주제적

으로 가장 밀접한 토픽을 연결하였으며, 전체 

논문에서 각 토픽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단어 

빈도 분석, 중심성 네트워크 분석,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먼저 빈도 분석으

로 등장 횟수가 높은 키워드를 파악하였고, 이

후 동시 출현 관계에 근거하여 키워드 네트워

크에서 키워드의 중심성과 상관관계를 관찰하

였다. 마지막으로 토픽 모델링으로 하위 주제

를 도출하고, 각 토픽 별 핵심 키워드와 각 토픽

에 해당하는 논문의 수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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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과정에서 토큰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

해 수정한 <표 2>의 어휘 중 변환한 키워드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시각화 과정에

서 원 의미를 고려하여 대표어로 다시 변환하

여 표시하였다.

4.1 키워드 빈도 분석

키워드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전체 초록 텍

스트에서 등장한 회수에 따라 정렬하여 상위 

100개의 키워드를 <표 2>로 나타내었다. 전체 

초록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education’로, 총 312회 등장했다. ‘information’ 

299회, ‘competency’ 222회, ‘library’ 149회, ‘learn’ 

146회의 출현 횟수가 다음으로 많았다.

빈도 행렬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education’ 312회, ‘teach’ 96

회, ‘curriculum’ 84회, ‘academic’ 82회, ‘class’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education 312 problem solving 73 instruction 44 influence 34

information 299 communication 72 media 44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34

competency 229 service 69 online 44 measure 34

library 149 improve 68 collect 43 school 34

learn 146 survey 66 include 43 experience 33

ability 142 content 65 librarian 43 require 33

nurse 134 level 65 questionnaire 42 characteristic 32

literacy 119 knowledge 64 examine 41 learner 32

skill 118 conduct 60 korea 41 satisfaction 32

base 116 relate 59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41 support 31

program 115 major 57 critical 40 utilization 31

analyze 101 class 55 item 40 internet 30

analysis 97 subject 55 perception 40 material 30

teach 96 process 53 relationship 40 plan 30

effect 94 development 52 variable 40 read 30

model 94 suggest 52 standard 39 source 30

develop 89 provide 50 change 38 awareness 29

curriculum 84 difference 49 core 38 direct 29

factor 83 significant 47 job 38 effective 29

teacher 83 test 47 positive 37 evaluate 29

academic 82 user 47 computer 36 strategy 29

digital 82 follow 46 identify 36 technology 29

design 79 system 46 korean 36 affect 28

write 75 apply 44 understand 35 art 28

data 74 educational 44 future 34 concept 28

<표 2>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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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 등 대학 현장에서의 교육 및 학업과 관련

된 키워드가 다수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

한 키워드는 분석 대상 논문을 수집하는 과정

에서 사용된 키워드와 밀접한 주제적 연관성이 

있으며, 대학 교육 과정에서의 리터러시 교수, 

학습 관연 연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원인으

로 예상된다. 

둘째, 학생의 역량과 관련된 ‘competency’ 

222회, ‘ability’ 142회, ‘skill’ 118회, ‘improve’  

68회 등의 키워드도 다수 등장했다. 대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의 일환으로 정보 리터러시를 

파악하거나, 혹은 리터러시와 학업 수행 능력

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해당 논문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사

용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셋째, 간호 및 보건 의료 관련 키워드가 일부 

나타났다. ‘nurse’ 134회,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41회 외에도 ‘health’ 16회, ‘electronic 

medical record’ 15회 등의 키워드로 간호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 리터러시 연구가 유의미

한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digital’ 82회 외에 ‘data’ 74회, 

‘online’ 44회, ‘computer’ 36회, ‘internet’ 30회 

등 온라인 및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키워드가 

다수 등장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변화

하는 교육 환경에서 대학생의 정보 리터러시 

측정, 강화, 교수 방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었으며, COVID-19로 인해 온라인 형태의 비

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습 환경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 능력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반

영되었음을 유추하였다.

4.2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를 노드로,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관

계를 에지로 설정하여 네트워크 그래프를 작성

하여 <그림 2>로 나타내었다. 노드는 키워드의 

단순 빈도에 비례하여 크기와 색상을 조절하였

으며, 에지는 동시 출현 회수에 따라 색상과 굵

기를 나타내었다. 노드와 에지가 지나치게 중

첩되지 않도록 동시 출현 회수가 10회를 초과

하는 키워드로 제한하여 총 132개 키워드의 

801쌍의 동시출현관계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후 각 노드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수치를 산출한 뒤 소수점 3자리까지 반

올림하였다. 

총 132개의 노드에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

성,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빈도 분

석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던 ‘education’

(연결 1.46, 근접 0.78 매개 0.26)으로 나타났다. 

‘information’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연결 중심

성 1.36, 근접 중심성 0.76, 매개 중심성 0.22로 

중심성 값의 합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네트

워크 전반에서 주요한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analyze’(1.25, 0.73, 0.17), ‘base’(1.1, 0.69, 0.05), 

‘base’(1.1, 0.69, 0.1) 등이 네트워크 그래프에

서 주요 키워드로 파악되었다.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사이

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각 키워드의 

중심성 값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세 중심성의 

순위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art’

와 ‘liberal’ 키워드의 경우 근접 중심성이 1.0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경 중심성은 0.015, 매개 중

심성은 0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키워드 쌍은 

다른 키워드와 연결 관계를 갖지 않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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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시 출현 관계 기반 키워드 중심성 네트워크

고립된 하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art’와 

‘liberal’ 키워드는 네트워크 전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대학생 대상 정보 

리터러시라는 연구 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

으나, 특정한 문맥에서 의미적 연결성을 강하

게 갖는 것으로 보인다. 두 키워드가 동시에 등

장하는 논문을 살펴본 결과, 두 키워드는 별개

의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

양 교육’을 의미하는 ‘liberal art’의 형태로 사용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그래프를 구성하는 132개의 키워드 중

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78개의 키워드의 매개 

중심성 수치가 0으로, 에지가 하나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네트워크 그래프가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소수의 키워드에 중심성이 집중된 집

중적 구조를 띄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매개성

이 낮은 키워드는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도 

낮게 나타나, 현재까지 해당 분야의 연구 빈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키워드를 

살피면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탐색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매개 중심성이 0으로 나타난 키워드는 

‘write’, ‘online’, ‘computer’, ‘information ethics’, 

‘social’, ‘technology’, ‘literature’, ‘descriptive’, 

‘perception’ 등이 있다. 이 키워드 중 ‘online’, 

‘computer’, ‘technology’ 등 온라인 환경, 혹은 

기술 관련 정보 리터러시와 관련된 단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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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논문 수집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

시’, ‘ICT 리터러시’ 등을 다룬 논문을 인위적으

로 제거하였기 때문에 이번 연구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예

상된다. 이외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social’과 

‘write’에서 인문 사회학 분야의 정보 리터러시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보이며, 

‘literature’, ‘descriptive’ 등의 키워드를 보아 

문헌 리뷰나 기술적 연구 등의 방법론은 상대

적으로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

학생의 글쓰기와 정보 활용능력의 연관성, 정

보 윤리와 리터러시의 연관성 또한 독립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이러한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문학 글쓰기에 있어 정보 리터러시의 역할’, 

‘온라인 정보 활용에서의 정보 윤리와 리터러

시’ 등의 연구 가능한 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4.3 토픽 모델링

<그림 3>은 Griffths와 Steyvers가 2004년 

논문에서 최초로 활용한 토픽 모델링 기법인 

Greffiths2004(Griffiths & Steyvers, 2004)를 

활용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여 적정 토픽의 수를 

산출한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모델은 

단어의 동시 출현 관계를 식별하여 대규모 데이

터를 분류하고 요약하는 데 강점이 있다(Lowri 

et al., 2024). R의 topicmodels 패키지를 사용

하여 2개에서 10개의 토픽을 생성하여 x축은 

생성한 토픽의 개수, y축은 Greffiths2004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한 수치인 그래프

를 도출했다. y축의 점수 증가가 둔화되는 시점

인 8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때 

Greffiths2004 복잡도는 -78024.73이며, 정규화 

수치는 0.914이다. 

<그림 4>는 각 토픽에서의 베타 값 상위 10

<그림 3> Griffts2004 활용 토픽 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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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토픽 별 주요 키워드

개 키워드와 각 토픽의 제목을 나타낸 그래프

이며, <그림 5>는 각 토픽에 해당하는 논문의 

개수와 전체 논문 수에서 각 토픽이 해당하는 

비율을 파이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첫 번째 토픽은 대학에서 정보 리터러시를 

측정하거나, 관련 인식을 연구하거나, 평가 기

준을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논문이 주로 

속해 있다. 이 토픽의 주요 키워드는 ‘model’, 

‘design’, ‘standard’, ‘suggest’ 등이 있으며, 총 

29개의 논문이 이에 해당하여 전체의 약 16%

를 차지한다. 이 토픽의 이름은 ‘대학생 정보 리

터러시 교육 및 모델 설계’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토픽은 ‘대학의 정보 리터러시 교

육’이며, 약 13.3%에 해당하는 24개의 논문이 이 

토픽에 해당된다. 주요 키워드는 ‘education’, 

‘curriculum’, ‘major’, ‘teacher’ 등 대학의 교육 

과정과 단어들이 주로 나타났다. 이 토픽에 해

당하는 논문들은 대학 수업에서의 정보 리터러

시 교육의 실용성, 효율적인 정보 리터러시 교

육 운영 방안 등을 다루며, 특히 교육학 전공 학

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다수 포함되었다. 

해당 토픽에서 나타난 ‘education’, ‘teacher’ 등

의 키워드는 예비 교육자인 교육대학원 학생과 

주제적 연관성이 나타난다.

세 번째 토픽은 ‘online’, ‘factor’, ‘analysis’ 온

라인과 웹 기반의 정보를 수용, 활용, 판단하는 

능력과 연관성이 있으며, 토픽의 이름은 ‘온라

인 정보 분석 및 평가’이다. 이 토픽에 해당하는 

논문은 전체의 약 9.9%며, 총 18건이다. 이 토

픽은 상대적으로 다른 토픽에 비해 키워드들의 

베타 값이 고르게 분포한다. 이 토픽에 해당하

는 논문들은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튜토리얼, 

e-health 등 다양한 주제가 광범위하게 분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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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토픽 별 원문 분포 비율

네 번째 토픽은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

시와 글쓰기’로, 정보 시각화, 개발, 정보 접근 

역량 등과 관련되어있다. 이 토픽에 해당하는 

논문의 수는 24건이었으며, ‘digital’, ‘media’, 

‘communication’ 등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키워드와 ‘write’, ‘read’ 등 전통적 문해력 개념

과 연관된 키워드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 토픽 

또한 키워드의 베타 값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

하며, 미디어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리터러시

를 통한 문화 학습, 디지털 기술과 글쓰기의 협

업 수업 등 복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가 주로 

분포한다. 

‘학습 능력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리터

러시’는 다섯 번째 토픽으로, 가장 적은 16건의 

논문이 이에 해당하여 전체의 8.8%를 차지했

다. 이 토픽의 주요 키워드는 ‘ability’, ‘effect’, 

‘problem solving’, ‘relationship’ 등 정보 리터

러시와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 학업 능력, 교수 

효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문제 해결 능

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 학업 분야의 역량 

및 성취도와 정보 리터러시의 연관성이 해당 

토픽의 주요 관심사이다.

‘대학 도서관과 학술 정보’는 ‘library’, ‘service’, 

‘academic’, ‘user’ 등을 주요 키워드로 하는 여

섯 번째 토픽이다. 이 토픽에는 대학 도서관, 이

용자 교육, 혹은 학술 정보 서비스, 학술 정보 검

색과 관련된 31건의 논문이 분포한다. 이 토픽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수업과 연계하거나, 혹은 대

학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진

행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용을 다루며, 사서 

교사와 관련된 일부 논문 또한 여섯 번째 토픽에 

포함되었다.

일곱 번째 토픽은 ‘대학생의 정보 리터러시 

역량과 직무 능력’이며, ‘competency’, ‘skill’, 

‘develop’, ‘job’ 등 정보 리터러시를 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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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중 하나로 판단하여 실무 역량, 직업 

기초 역량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토

픽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외국인, 비서학전공생, 

생산 관리 분야 등 특정 전공 분야에서 정보 리

터러시와 해당 직업 성취도, 혹은 구직 행태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논문이 다수 분포했다. 이 

토픽에 해당하는 연구는 총 16건이며, 전체의 

8.8%이다. 

여덟 번째 토픽은 전체 12.7%인 23개의 논

문이 해당되는 ‘간호 및 건강 정보 리터러시’이

다. ‘nurse’,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등 간

호, 보건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났다. 다양한 분

야의 정보 리터러시 중에서도 간호 분야와 관

련하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간

호 정보의 경우 직업 환경에서 적응 능력과 밀

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는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간호 및 보건 

분야 관련 연구는 다른 전공과 구별되어 독자

적 토픽으로 나타날 정도로 다수의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주제와 별개로 독

립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친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빈도분석, 네트워크 분

석,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빈출 

키워드와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동향을 

살피고, 하위 토픽을 통해 주요 연구 주제를 살

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전체 텍스트에서 가장 등장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education’이며, ‘information’, 

‘competency’, ‘library’가 그 뒤를 이었다. 빈출 

상위 키워드에서는 학업 관련 키워드의 출현 빈

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역량 관련 키

워드, 디지털 및 온라인 정보 관련 키워드, 간호 

및 보건 의료 관련 키워드도 다수 관찰되었다.

둘째, 동시 출현 관계에 근거하여 키워드 네

트워크 그래프를 생성하였으며, 각 노드의 연

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계산하

였다. 분석 결과 ‘education’과 ‘information’의 

중심성이 가장 높아 네트워크에서 다른 키워드

와 연관성이 높은 중심적 역할에 위치함을 파

악하였으며, 키워드 네트워크는 소수의 노드에 

연결성이 집중된 집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심성 수치가 낮은 키워드에 주목하여 

‘art’와 ‘liberal’이 고립된 하위 커뮤니티를 형성

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

게 이루어진 키워드를 도출하여 향후 가능한 

연구 주제를 제시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와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비교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키워드의 

등장 빈도와 중심성 값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그러나 ‘competency’와 ‘learn’은 

빈출 순위가 각각 3위, 5위로 높으나 중심성 수

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library’, ‘nurse’, 

‘literacy’ 키워드 또한 빈출 순위에 비해 중심성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키워드는 특정 

하위 주제를 다루는 맥락의 연구에서 자주 등장

하지만 키워드 네트워크에서의 역할은 미약하

다. 즉, 이러한 키워드 관련 주제는 독립적으로 연

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반면 ‘analyze’, 

‘analysis’, ‘develop’, ‘program’, ‘data’ 등의 중

심성이 높으나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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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

른 키워드들과의 연결성이 높게 나타나 연구의 

맥락이나 흐름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이러한 

키워드에는 주로 연구 방법론이나 검증 방법에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분포한다. 해당 키워드

를 살펴보면 많은 설문 조사를 통계적으로 분

석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에서 각 설문 도구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

도 유의미한 후속 연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픽모델링으로 8개의 토픽을 도

출하고 연구 대상 논문들의 분포 비율을 관찰

하였다. 6번 토픽 ‘대학 도서관과 학술 정보’에 

가장 많은 31개의 논문이 분포하였으며, 가장 

적은 연구가 진행된 토픽은 16개의 논문이 분

포하여 8.8%를 차지하는 ‘학습 능력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와 ‘대학생의 정보 

리터러시 역량과 직무 능력’이다. 상대적으로 

해당하는 논문의 수가 적은 대학생의 능력 및 

역량 관련 연구에서 향후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정보 리터러시와 학

업 연관성, 직무 능력의 상관관계를 복합적으

로 분석하는 연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대학

생의 정보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학제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문헌정

보학 외에도 간호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리

터러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나, 그 외 전공에서는 정보 리터러시가 미비하

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른 전공 분야와 관련하

여 후속 연구 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특정 분야의 리터러

시를 정보 리터러시와 구분하는 경우 해당 논

문을 분석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거했기 때문

에 전반적인 리터러시 연구 동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시계열 연구를 진행하

지 않아 연구 동향의 변화를 명확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거시적인 시점에서 대학생 대상 리터러시 연구

를 살펴 전공별 차이, 혹은 주요 키워드와 토픽

의 변화를 밝히는 유의미한 후속 연구가 진행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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